
소비재사업본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원장진종욱,이하국표원)은 5월가정의달을맞이하여수요가증가할

것으로예상되는완구,유아용품등어린이제품및전기·생활용품 28개품목, 211개제품에대해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명령 처분한 8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7개, 생활용품 1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를초과한완구(2개)와코드및조임끈규정위반,폼알데하이드기준치를초과한아동용

섬유제품(2개),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가죽제품(2개),

주행시험에서 제품이 파손된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1개)가 있으며, 생활용품으로는 페달링

피로시험에서프레임차체가파손된이륜자전거(1개)가있다.

완구, 자전거등 8개제품리콜명령
-가정의달수요증가 211개제품안전성조사결과발표 -

▧생활용품 : 이륜자전거

(이륜자전거 : 1개제품)
페달력을인가한프레임피로시험후차체파손(1개)등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8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하였으며, 최근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안전성 조사 범위를 해외직구까지 확대하는 등

제품시장감시활동을강화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어린이제품 : 완구, 아동용섬유제품등

(완구,아동용섬유제품,어린이용가죽제품,어린이용인라인롤러스케이트 : 7개제품)
총납기준치초과(2개),프탈레이트계가소제기준치초과(3개),폼알데하이드기준치초과(2개),코드
및조임끈위반(1개),주행시험부적합(1개)등


